
보 도 설 명 자 료
(’18.8.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집단에너지 업계 ‘세제개편’ 강력 반발
('18.8.22, 파이낸셜 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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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91.4원에서 23원으로 줄였지만

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수준으로 유지

ㅇ 이에 열병합발전업계는 원가경쟁력 상실 우려로 어려움 토로

2.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

□ 정부(기재부·산업부·환경부 공동)가 ‘2018년 세법개정안’을 통해 발표한

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

유연탄 및 LNG의 ‘기본세율’을 조정하는 내용임

ㅇ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조정 외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

발전용 LNG의 범위(열병합발전 포함 여부) 및 제세부담금 조정폭,

수입부과금 조정 등 추가 입법사항을

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․시행규칙,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
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이경훈 과장(044-203-5380)

강은구 사무관(044-203-5381)

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(044-203-5230)

김효 사무관(044-203-5214)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배정훈 과장(044-215-4330)

전성준 사무관(044-215-43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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